
GIST 지구‧환경공학부, 4단계 BK21 신규 예비선정

- ‘기후·환경·에너지 융합테크 교육연구단’… 2024년 3월부터 3년 6개월간 연구비 지원

▲ GIST 지구·환경공학동 전경
GIST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임기철)는 지구·환경공학부(학부장 이윤호 교수)가 세계

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‘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’

에 신규로 예비 선정되었다고 22일(금) 밝혔다.

지난 18일(월)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‘4단계 BK21 사업’ 예비 선정 결과 발표에 

따르면, 기존 369개 교육연구단(팀) 중 53곳이 탈락한 가운데 GIST 지구·환경공학부 

교육연구단을 포함한 57개의 교육연구단(팀)이 새롭게 예비 선정되었다.

GIST 지구·환경공학부는 ‘기후·환경·에너지 융합테크 교육연구단’(교육연구단장: 이윤

호 교수)으로 ‘중점응용1’, ‘에너지 분야’에 전국 단위로 지원하였고, 기존 연구단 등

과 경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.

교육연구단은 ① 교육연구단의 구성, 비전 및 목표 ②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③ 

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향 ④ 신진연구인력 운용 ⑤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⑥ 교

육 및 연구의 국제화 전략 ⑦ 연구 역량 지표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지표에 대

해 면밀히 평가받은 결과 선정됐다.

‘BK21 사업’은 전 학문 분야에 걸친 석·박사급 인재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

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(팀)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

이번 4단계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(팀)은 내

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, 신진연구인력 인건비, 교육과정 

개발비, 국제화 경비 등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.

GIST 지구·환경공학부 학부장이자 교육연구단장인 이윤호 교수는 “우리 학부는 현

재 기후·환경·에너지 융복합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교육 및 연구

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”며 “이번 BK21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융복합 기술 

개발뿐 아니라 지혜로운 창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

말했다.  


